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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진정한 부자”
	“연중 제 26 주일 (다해)” 
	2007년 9월30일

	복음 묵상; 
	루카 16,19-31
	아모 6,1ㄱㄴ.4-7
	1티모 6,11-16

	오늘 복음 말씀은 이처럼 불쌍한 거지 라자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악한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부유하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부자가 벌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라자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혹 신자분들중에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관계 맺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우리가 선택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아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천    송준회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산호세 본당 설립 30 주년 기념행사로서 음악제와 기념 미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봉사해 주신 모든 단원 가족님들과 지휘를 맡아 주신 유 비오 지휘자님, 최 도미니카 지휘자님과 홍 루시아 자매님의 수고에 감사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10/7(일)  교중 미사 후에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과 함께 간단한 회식을 함께 하고져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한성갈비 (408)246-7799. 2644 El Camino Real, Santa Clara.



일시; 10월 7일 (일요일) 12시 (교중 미사 후 )
· 성탄이11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 주년 기념행사로 피곤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성탄준비를 마음에 두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부터 미사 후 

      1시 45분까지 연습하고자 합니다.
2. 기도 요청
· 하와이로 여행하시기로 하였던 유 비오 지휘자님께서 급히 응급실을 통해 집으로 퇴원하시어 투병 중에 계십니다. 빨리 건강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시어 주님의 자비를 빌어 주십시오.
 'If they will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if someone should rise from the dead.'" 
(Lk.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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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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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애원하자.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 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 오지도 못한다' 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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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사랑하며 사는 세상('좋은 생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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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그대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숨기고 덮어야 하는 
부끄러움 하나 없는 
그런 맑은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 닫힌 문 없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귀한 사랑 받고 살아야 하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도란거리며 
사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 가졌다고 
주눅 들지 않는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열면 하늘 열리고 
내 마음 열면 그대 마음 닿아
함께 행복해지는 따스한 
촛불 같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